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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경기도미술관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맺어
4/20-21 경기도미술관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다큐멘터리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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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장해랑 집행위원장, (우) 경기도미술관 전승보 관장]

다큐멘터리 산업 발전과 창작자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DMZ Docs, 집행위원장 장해랑)가 경기도미술관과 경기도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5일(금) 경기도미술관에서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장해랑 집행위원장과 경기도미술관 전승보 관장 및 양 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경기도미술관이 상호발전 및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함으로 세부 사항은 ▲4.16 10주기 추념 사업 협력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기간 중 문화, 예술, 교육프로그램 등의 협력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공동 기획 및 지원이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오는 4월 20일(토)~21일(일)에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념 사업 협력으로 경기도미술관 강당에서 4편의 단편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이를 시작으로 경기도민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경기도미술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장해랑 집행위원장은 “'세월호 10년 세월'을 우리가 마주했던 그 시간과 현장에서 다시 만난다. 경기도미술관과의 이번 협업이 왜 우리가 노란 리본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지, 그 기억의 실체가 무엇이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승화시켜야 하는지 성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전승보 경기도미술관 관장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미술관 관람객들에게 미술과 인접한 영화예술의 세계를 더욱 전문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획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미술관은 미술관이라는 큰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지역사회의 많은 고객들에게 기쁨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120여 편의 국내외 최신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제16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7일간 경기도 파주시와 고양특례시 일원에서 열린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www.dmzdocs.com
DMZ Docs 인더스트리  www.industry.dmzdo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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